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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전교조시국선언, 공무원노조 유죄 판결 매우 실망스럽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정한익 부장판사)는 ‘전교조 시국선언’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와 시국선언 관련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노조’ 소속 공무원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오늘 법원의 판결은 매우 실망스럽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이나 공무원들의

집회 참여는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이고 유엔 표현의 자

유 특별보고관 등 많은 국내외 기구와 전문가가 처벌의 부당성을 밝혔음에

도 법원이 이를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로 보아 형사처벌하는 것은 전근대

적 발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본래 이 사건들은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사건이었고 초기 전주, 대전지법 등

에서 전교조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그 즈음 법원은 사회

적으로 영향이 있는 중요한 사건은 단독판사가 아닌 재정합의부에 넘긴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 사건도 애초 단독판사가 아닌 재정합의부에 다시 배당하

였다. 이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압력을 재판부에 행사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판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치였다. 오늘 판결은 이러한 우리의 우려가 현실화하였다

는 점에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표현의 자유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의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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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늠케 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에 계류 중인 동일 사건들에 대해 민주주의

의 가치를 존중하는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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